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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엠바고 : 5.4(수) 16시 30분(행사종료) 이후 사용

어린이들이‘꿈과 희망’을 갖고 건강하게 자라야

- 황 총리, 어린이날 앞두고 소외 어린이들과 함께 치즈만들기 참여

□ 황교안 국무총리는 어린이날을 앞둔 5월 4일 오후, 어린이 17명*을 

세종시 연서면 목장**(놀이체험장)으로 초청하여 치즈만들기 체험

활동을 함께 하면서 격려하였다.

* (참여어린이, 17명) 저소득 한부모 가정(4명), 다문화 가정(5명), 아동양육시설(8명)

** 관내 목장으로 수제 치즈 및 아이스크림 만들기, 송아지 우유주기 등 목장

체험프로그램 운영

ㅇ 이번 행사는 어린이날을 맞아 특히 어렵고 힘든 환경에 처한 

소외 어린이들을 격려하고 어린이에 대한 따뜻한 사회적 관심과

배려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.

□ 황 총리는 어린이들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미래 사회의 주역인 

어린이 여러분들이 항상 ‘꿈과 희망’을 갖고 건강하면서 행복하게 

자랐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,

ㅇ 좋은 책도 많이 읽고, 열심히 공부도 하고,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

놀면서 각자의 소망을 마음껏 키워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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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이어 황 총리 본인도 어린이들의 ‘꿈과 희망’이 이루어지는 좋은 

나라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.

□ 황 총리는 어린이들과 함께 치즈를 직접 만들어 보면서 관심사가 

무엇인지, 커서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등을 물어보고,

ㅇ 어린이들과 함께 만든 치즈를 먹어본 뒤 요리사가 꿈인 어린이에게

앞으로 훌륭한 요리사가 될 소질을 갖고 있다고 하는 등 칭찬과 

격려를 아끼지 않았다.

□ 황 총리는 취임 이후 독거노인․장애인․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가 

있는 민생현장을 꾸준히 살피고 점검하여 왔으며,

ㅇ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사회 전반에 

확산될 수 있도록 민생현장을 계속 챙겨나갈 계획이다.


